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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부자들의 자녀교육 지침

2000년 6월 뉴욕의 갑부들이 맨하탄의 크리스티 경매장에 모였다.  값비싼 예술품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녀를 잘 키우는 데 필요한 조언을 듣기 위해서였다.  100~500달러(우리 돈 12만원 ~ 60만원)씩 내고 도시락으로 점심을 때운 토론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조언은 다음과 같다.

◎ 인생의 의미는 비싼 옷, 비행기, 별장이 아닌 일, 교육, 타인에 대한 배려로부터 나온다.  부모가 이를 자녀에게 직접 보여주어야 한다.

◎ 자녀가 다섯 살이 되면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.

◎ 자녀의 용돈은 요구한 것보다 약간 적게 주고 일부는 자선 기금으로 적립하게 하라.

◎ 다른 부모들과 자주 만나 용돈, 신용카드 사용 등에 관한 보편적 기준을 파악하라.

◎ 부모의 지갑이 무제한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시켜라.

◎ 열 살이 넘으면 가족의 재산, 재산과 관련된 의무에 대해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토론하라.

◎ 재산을 전혀 물려주지 않는 것은 인간적인 방안이 아닐 뿐 아니라 자녀를 비뚤어지게 할 뿐이다.  적당한 재산을 물려주고 나머지 재산으로는 재단을 설립해 자녀가 돈의 사용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라.

